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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어리란
 어리는�지방에�따라�삘가리통(경남�영산),�달구가리(전남�보성),�가리(전남�영광),�달구어까
리(전남� 구례),� 닭덕거리(전북� 남원),� 닭장이라고� 부르고,� 한문으로는� 籠(『증보산림경제』)․鷄
棲(『동문류해』)라고�한다.�쓰임새는�병아리와�어미닭을�가두는�일종의�우리로�보통� 20여�마

리�되는�병아리와�어미닭을�저녁에�가두었다가�아침에�풀어�놓는다.�대나무나�싸리,�나뭇가

지� 등을� 이용하여� 장군,� 반구(半球),� 장(欌)� 모양으로� 만들며,� 어리장수가� 닭이나� 꿩� 등을�

팔러�다닐�때�지게�위에�올려서�다닐�때도�사용했다.�

2. 다양한 형태의 어리
 어리는� 지방에� 따라� 만드는� 재료와� 형태가� 다르다.� 김광언(1969)에� 의해� 조사된� 자료를�
바탕으로�작성한�지도를�통해서�다양한�어리의�형태를�살펴보자.�조사된�어리는�강원도,�충

청북도,�경상남도,�경기도,�전라남북도이다.1)�

 

  

1) 조사된 자료는 각 도를 대표하는 자료이기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만을 이야기한다. 



 형태는�대부분�강원도,� 경상도�전라남도와�같이�둥근�형태이며,� 충청북도,� 경기도,� 전라북
도와�같이�사각의�형태도�있다.�자세히�살펴보면,�강원도는�바닥이�사각형이며�싸리를�이용

해�촘촘하게�만들었다.�가운데�네모난�입구가�뚫려�있다.�천정은�돔모양으로�둥글게�엮었으

나,� 바닥과� 벽체보다는�듬성듬성하게� 엮은� 것이� 특징이다.� 충청북도는� 직사각형으로� 네� 개

의� 나무기둥을� 중심으로� 싸리와� 짚,� 나무를� 이용해� 바닥,� 벽,� 천정을� 만들었다.� 강원도와�

마찬가지로�입구가�있어�닭이�드나들�수�있다.� 경상남도는�장군과�유사한�모양으로�둥글고�

가로가�길고�가름하다.�가운데�구멍을�뚫어�쉽게�드나들�수� 있으며,� 대나무로�만든�층계가�

있어�오르내릴�수�있도록�만든�것이�특징이다.� 경기도는�네모난�나무궤짝위에�그물을�얹어�

천정을�만들었다.�전라남도는�바닥은�편평하고�뚫려�있어�병아리를�가두는데�사용한다.�

�관리방법에서� 어리의� 차이는� 닭과� 병아리들이� 자유롭게� 드나들� 수� 있는� 입구가� 있는� 것

(강원도,�충청도,� 경상남도)과�입구가�없이�밥공기를�엎어�놓은�것처럼�바닥이�편평하고�위

는� 둥글게� 짠� 것으로� 땅에� 엎어� 놓고� 닭과� 병아리를� 가둬두는� 것(경기도,� 전라남도)도� 있

다.�전자는�싸리나�대나무로�바닥까지�촘촘하게�만들어�이동이�가능하게�만든다.�이에�닭장�

안에�있는�어리를�들어서�넓은�마당�같은�곳에�옮겨�풀어놓았다가�해질녘에�병아리를�다시�

어리�안에�넣고�닭장으로�이동하는�방법으로�사용하였다.�후자는�이동보다는�한�곳을�지정

하여� 어리를� 엎어� 마당에� 가두는� 방법으로�사용되며,� 간혹� 발채를� 펴고� 엎어서� 어리� 대신�

사용하기도�한다.�

▶김홍도 [초도호연]<모당평생도>, 1781(8첩병풍, 국립중앙박물관)

: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김홍도의 작품으로 한 사람이 

 태어나 죽을 때까지 기념할 만한 경사스런 일을 선별하여 

 그린 풍속화이다. 왼쪽 그림은 그 중 돌잔치의 모습을 

 담고 있으며, 어리에 담긴 닭의 모습도 그려져 있다.



▶조선풍속화로 보는 어리장수 ▶ 1910년의 어리장수 (네셔널지오그래픽 1910년 11월호)

3. 어리전, 어리장수
 어리와�관련된�말�중에는�어리장수와�어리전이�있다.�
�농가에서는� 소와� 돼지� 외에도� 닭과� 오리� 등을� 키우기도� 했었는데,� 시장에서� 이를� 사고팔

고�했다.�이에�닭이나�꿩,�오리,�토끼�등을�가두어�놓고�파는�가게를�어리전이라고�하였다.�

조선시대의� 어리전은� 영세한� 가게로� 무분각전(無分各廛),� 즉� 시전(市廛)� 중에서� 국가에� 세

금을� 내지� 않는� 가게에� 속했다.� 그래서� 농가에서는� 닭을� 달걀과� 고기를� 얻기� 위해� 사육을�

했으며,� 용돈을�얻기�위해� 시장에�내다�팔고�사기도�하였다.� 닭� 외에도�꿩과�고양이,� 강아

지,� 토끼� 등� 다양한� 가축을� 파는� 곳이었다.� 그� 시장� 지역� 내� 농민들이� 자신이� 직접� 키운�

닭을�팔기도�했지만,� 전문적으로�닭을�가둔�어리를�짊어지고�다니면서�닭을�파는�어리장수

들도�쉽게�눈이�띄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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